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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그린리모델링 정책 동향-① (프랑스, 독일)

김 재 문 삼우씨엠 기술연구소 부장(General Manager / PMP / CPHD / LEED AP BD+C, O+M)
(jaem0216@samoocm.com)

1. 개 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는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을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 7월 LH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는 
그린 뉴딜과 연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총 사업비:약3,400억원, 사업개

소수:1,000동)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설계 건축사”를 전국적으로 공개모집하여 설계업계에 
이슈가 되었으며, 이 이슈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최근 이슈가 된, 그린리모델링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1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유럽을 포함한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핵심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진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원고는 앞으로 4차례에 걸려 1)유럽, 2)미주, 3)아시아의 그린리모델링 
정책이 활성화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책 배경과 정책 수단 등을 조사하고, 4)마지막
으로 한국의 그린리모델링 정책과 앞서 조사한 세계 주요국들의 정책을 비교해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용어사용) ‘그린리모델링’은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어 기존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음 (LH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와 유사한 용어로 해외에서는 Deep Energy 
Retrofit, Energy Efficiency Retrofit, Green Retrofit, Green Remodeling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나, 독자의 이해를 위해 국내/외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 정책은 그린리모델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음.

2. 그린리모델링, 사회적 이슈?
 주요국의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알아보기 전, 그린리모델링의 효과 및 정책이슈를 기존
문헌을 통하여 이해도를 높인 후, 세부적인 유럽 프랑스 및 독일의 그린리모델링 정
책현황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먼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화 측면에서, 2019년 IEA는 클린 에너지 전환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건물부문의 역할 및 중요성을 설명하고, 특히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Energy Retrofit)을 통한 에너지 전환의 잠재성을 강조하였다 (Dulac, 
J., 2019). 또한, 국내/외 다수의 논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필요성과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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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전환 측면이 아니라, 노후 주택 
거주자의 건강문제와 이를 개선하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청(The U.S 
Department of Energy)은 2017년 Health and Home Upgrades 연구보고서를 
통해, 약 500여개의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주택 거주자의 
건강개선 효과를 다년간 실증 분석해 입증하였다 (David Jacosbs, 2017). 추가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개선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평가 프레임 개발(Sung 
Jun Park, 2018) 등 해외 많은 문헌에서는 노후주택 거주자의 건강문제와 이를 개선
하는 대안으로 그린리모델링 효과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그린뉴딜의 핵심 수단으로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선두에 두고 있고, 
LH공사 사장은 “건축물 그린 뉴딜은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에너지 빈
곤 완화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중앙일보
(06.15), 한국판 뉴딜 포함된 그린 뉴딜, 그 핵심인 ‘그린리모델링’ 뜬다. 기사 중 내
용일부 인용)
 이러한,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 “취약계층 건강개선”,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핵심키워드 모두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린리모델링이 가지는 사회, 
경제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유럽(프랑스, 독일)의 그린리모델링 정책 비교
 Liu, G.(2020)은 중국의 그린리모델링 정책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 연구문헌을 
통하여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한 정책을 6가지 타입으로 정책도구를 분류해 현황을 
분석하였다. 6가지 정책도구는  ① 국가규정(CC, command and control), ② 재정
지원(EI, economic incentives), ③ 연구개발(TE, technology), ④ 정보공유(IN, 
information), ⑤ 인증제도(CE, certification), ⑥ 전문가 그룹(OP, organization & 
professional)로 구분된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③ 연구개발 항목을 제외한, 5가지 
항목에 대해 민간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별 그린리모델링 정책 현황을 비교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3.1 프랑스
∙그린리모델링 배경
 프랑스는 1974년 건물 열적성능 규정(Thermal Building Code)을 개발해 시행 하였
으나, 여전히 전체 주거 건축물 중 55% 이상이 이 기준을 적용 받지 않은 노후 건축물
이다 (Insee, 2017).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잠재력을 인지하고, 2015년 녹색성장법을 통해 건물부문의 에너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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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수립 하였다. 주요내용은 2050년까지 2012년 기준 1차 에너지 소비량을 50%
까지 감축하고, 이를 위해 매년 500,000동의 노후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Retrofit)을 시행하고 있다. (Sebi, C. 2018).

∙ 그린리모델링 정책 수행방식
 프랑스의 그린리모델링 수행방식은 1차 에너지 소비량 기준 330kWh/㎡K 이상의 
노후 주거건물과 EPC(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 기준 F or G등급은 2025
년까지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 되어야 한다 (IPEEC, 2017). 다시 말해, 일정 수준 
이하의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
중이다.

∙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기준
 프랑스는 건물에너지 라벨링 제도를 통해, 건물 판매 및 임대 시 EPC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EPC는 주거/비주거 모두를 평가대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Sebi, C. 2018). 
 이 EPC는 EPC전문가가 대상건물을 조사하고, EPC 에너지 분석 툴을 통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한다. 또한 EPC 평가 보고서에는 대상건물의 에너지 성능 뿐 
아니라 개선방법을 포함되어져 있다. EPC결과는 정부 EPC 데이터에 저장되며, 부정확한 
EPC 발생 시 EPC전문가는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BPIE, 2010).

∙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EER 활성화 정책도구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민간에서는 높은 공사비, 낮은 혜택 등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주저 한다 (Xiadong Yang, 2019). 프랑스 정부 역시 이러한 이유로 
민간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세재혜택 및 정책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에너지 효율화 자재 및 장비 구입 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ECO-PTZ를 통해 2009년 이후로 노후 주거의 에너지 
효율화 공사시(단열, 난방, 신재생 등) 제로 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그 규모는 가구당 
€30,000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0년 내 대출 상환조건 이다 (Ministry of the 
Environment, Energy and Sea, 2017).
 프랑스는 민간 노후 건축물 소유자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보제공, 인식 증진과 
기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PRIS를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진단, 
그린리모델링 수행방법 등 정보를 제공하는 One Stop Shop 운영해 민간 소유주에
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Ministry of the Environment, Energy and Sea, 2017).



- 4 -

3.2 독일
∙그린리모델링 배경
 독일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로 건물 부분의 
에너지 저감 목표를 수립하였다 (BMWi and BMU, 2010; BMUB 2016). 단기는 2008년
에서 2020년까지 건물 난방에너지 수요를 20% 감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주거 및 
비주거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Thermal Retrofit)을 2%씩 수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Neuhoff, 2011; Sebi, C. 2018). 중기에는 2030년까지 건물부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66~67%까지 감축하고, 장기에는 2050년까지 건물부분의 1차 
에너지 수요를 80%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BMUB 2016; Sebi, C. 2018).

∙ 그린리모델링 정책 수행방식
 독일은 정부의 저금리 대출, 보조금 지급 및 세재혜택을 통한 그린리모델링을 권장  
 하는 방식으로 매년 2%의 비율로 그린리모델링을 수행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Neuhoff, 2011). 또한 Energy Saving Ordinance(EnEV)를 통해 노후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의 Retrofit 시, 단열(U-value) 및 1차 에너지소요량 성능을 규정하고 
있다 (EnEV 2013).

∙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기준
 독일은 프랑스와 동일하게 EPC제도를 운영하고, 독일 연방개발 은행(Federal 
Development Bank)은 KfW Efficiency House라는 기존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 
표준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성능을 총 55, 70, 85, 100, 115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 하고 있다. 평가방식은 독일의 에너지평가사에 의해 현장방문 조사 및 에너지 
성능 분석결과로 등급이 부여되며, 해당 등급은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 제공을 위해 활용된다. (KfW, 2019).

∙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EER 활성화 정책도구
 독일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적인 건설 및 보수 프로그램으로 독일 연방개발 
은행(Federal Development Bank)을 통하여 저에너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개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수준 및 저금리 
대출 규모는 아래 <표1>와 같다 (KfW,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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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Energy-Efficient Refurbishment Programme

Grant and Loan per housing unit

 또한, 독일은 KfW program을 통해 전문가의 기술지원으로 그린리모델링 경험이 
없는 노후주택 소유자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염려(에너지 절감효과 및 품질 등)를 경
감시켰다. 또한 독일은 노후 주거의 그린리모델링 정책 및 금융지원을 홍보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웹사이트, 폰 알림 및 지역사무소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Neuhoff, 2011).

4. 요 약
 - 목표 : 프랑스/독일 모두 정량적인 단기, 중장기 그린리모델링 목표 수립
 - 수행방식 : 프랑스는 저효율 노후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독일 권장
 - 노후건축물 (특화된) 에너지평가 기준 및 전문가 그룹 
   : 프랑스, 독일 전문가에 의한 에너지성능평가 운영 중
 - 민간 활성화 정책도구 : 보조금, 세재해택, 기술지원 및 홍보웹페이지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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